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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우리는 사장이 아니라 노동자다”
현대삼호중 블라스팅 하청노동자 집단 작업거부 … 불법 물량제 폐지·4대보험 보장 요구

 

현대삼호중공업에서 

선행도장 전 블라스팅

(샌딩) 작업 사내하청 

노동자들이 12월 12일 

집단 작업거부에 돌입

했다. 삼호중공업 블라

스팅 사내하청업체 네 

곳 가운데 세 업체 노

동자가 작업거부에 참

여했다.

금속노조 광주전남지

부 전남조선하청지회는 

12월 12일 오전 6시 30

분부터 전라남도 영암

군 삼호 4차 아파트 입

구에서 현대삼호중공업 

서문까지 행진하며, 

“우리는 사장이 아니

라 노동자다”라며 

‘불법 물량제 폐지’

와 ‘4대 보험 보장’ 

등을 촉구했다.

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는 ‘블라

스팅 노동자 작업거부 돌입 결의대

회’에서 “10월 중순부터 사내하청

업체에 물량제 폐지와 4대 보험 보

장 등을 요구하고 8주 동안 기다렸

지만, 사측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

았다”라며 작업거부에 들어간 이유

를 설명했다.

지회는 안전한 작업을 위한 키 높

이 이상 족장 설치와 고소차 작업공

간 확보도 요구하고 있다.

지회는 “조선소 가운데 유독 현

대삼호중공업만 불법 물량제를 방치

하고 묵인해 왔다”라며 “불법 물

량제 폐지는 원청인 현대삼호중공업

이 책임져야 한다. 물량제는 조선산

업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가장 큰 

문제다”라고 지적했다.

삼호중공업 원청과 업체들은 조선

소 물량제를 단기 재하도급 방법으

로 악용하고 있다. 안전 보건교육·

직무교육 미흡, 법률상 

관리 사각지대 등 문제

로 물량제는 위법이라

고 밝혀졌음에도 여전

히 사라지지 않고 있

다.

블라스팅 노동자들은 

사측이 물량제에 따른 

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해 

4대 보험에 가입하지 

못하고, 임금 가운데 

3.3%를 세금으로 떼였

다. 물량제라서 노동강

도가 높고, 족장이 일

부 없는 상태에서 시간

에 쫓기며 위험한 작업

에 내몰렸다. 당연히 

산업재해를 당해도 산

재처리를 할 수 없다.

지회는 “노동자이지

만 노동자로서 권리를 

보호받지 못했다”라며 “우리는 사

장이 아니라 노동자다. 물량제를 폐

지하고 4대 보험 보장 등 노동자로

서 권리를 찾겠다”라고 결의했다.

블라스팅은 조선소에서 선각 공정

을 마친 철판 블록에 도장작업을 하

기 전 페인트가 철판에 잘 붙도록 

표면을 처리하는 작업이다. 연마제를 

압축공기와 혼합 분사해 철판 표면

의 녹, 페인트, 그라인딩 흔적, 징크, 

이물질, 마킹 글씨 등을 제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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